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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discomfort in the oral cavity 
for the elderly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oral health in the elderly. Methods: It was 
conducted with ethical approval, and all subjects were explained about the research method 
and purpose before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The final 178 were analyzed through a self-
written questionnaire. SPSS 25.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Dental caries was 51.7%, periodontal disease was 69.1%, and 
lost tooth was 71.9%.The average score of discomfort in the oral cavity was 2.62±0.96. The factors 
affecting discomfort in the oral cavity were found to affect discomfort in the oral cavity in groups 
with education, periodontal disease, and missing teeth.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oral health program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elderly. Find 
out how to reduce oral discomfort caused by periodontal diseas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health insurance for preventive care rather tha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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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노인인

구 비율이 총인구 대비 15.7%로 확인되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다[1].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는 다
양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인 문제로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정신적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노인문제는 점차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2].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을 이루는 필수요소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7월 완전 틀니 급여화를 시작으로 부분틀니,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되었으며. 적
용 연령 또한 65세로 조정되면서, 저작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3]. 구강
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원인이 명확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치료중심의 현대
의료 한계로 인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5].

노화로 인한 구강 내 기능 저하와 전신질환에 따른 약물 복용 증가 등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구강 내 질
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
고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의 구강 내 질환은 치주질환, 치근우식증, 구강건조증으
로[6,7], 이러한 구강질환으로 인해 저작능력이 저하될 경우 단단한 음식을 기피하여 다양한 영양섭취를 방
해한다. 또한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영양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신적 건강을 유지하
기가 어려워진다[8].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구강건강은 영양섭취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
였고,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유지함으로써 전신건강과 인지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된 바 있다[9].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은 38.1%, 구강기능 제한율은 40.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10]. 이러한 구강 내 발생하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강질환
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구강건강관리가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 등[11]의 연구에서 일부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 유발요
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구강건조증이었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구강 내 불편
감을 잘 느낀다고 나타났다. 구강 내 불편감과 삶의 질과의 연구에서는 잔존치아 수가 많을수록 구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12], 조 등[1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고독감이 저작불편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구강 내 불편감을 알아보고 구강 내 불편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구강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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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부산광역시 진구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로 윤리적인 승인(DIRB-
201811-HR-E-3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 검정력 0.95로 설정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의 표본크기는 166명이
었다. 노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중 설문참여에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설문지 시행 전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고, 설문에 응답
한 노인에게는 소정의 구강관리용품을 사례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설문조사자는 연구자 1인을 포함
하여 별도의 조사자 교육훈련을 거친 2명, 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200명 중 응답이 미흡한 22명의 
자료를 제외한 178명으로 응답률은 89%이었고, 남자는 84명(47.2%), 여자는 94명(52.8%)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박[14], 박과 이[15], 김 등[16]의 주요문항을 근거

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3문항으로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강질환
은 3문항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 유무를 설문지를 통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구강 내 불편감’의 조작적 정의는 본인이 인지한 구강 내에 존재하는 불편감을 말하며 
구강 내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구강건조증’, ‘구취’, ‘지각과민증’, ‘저작 시 통증’, ‘구강 내 상처’, ‘잇몸
의 통증’, ‘구강 작열감’, ‘불량 보철물’,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의 어려움’, ‘기타 불편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였다. 구강 내 불편감에 관한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정도를 기준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1점, ‘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2점, ‘견딜만하다’는 3점, ‘약간 불편하다’는 4점, ‘매우 불편하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구강 내 불편감의 문항은 10문항으로 총합은 50점이다. 구강 내 불편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929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구강 내 불편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면 Scheffé로 다중비교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강 내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유의수준 0.05로 검증하였다.



450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4):447-55 윤정원 · 이정화 · 김예황 / 일부 지역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51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41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41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7.2%, 여자 52.8%이었으며, 연령은 

60대 40.4%, 70대 39.3%, 80대 이상 20.2%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17.4%, 중학교 10.1%, 고등학
교 48.3%, 대학교 이상 24.2%로 나타났으며. 치아우식이 있다 51.7%, 치주질환이 있다 69.1%, 결손치아가 있
다 71.9%로 나타났다.

2. 구강 내 불편감 요인별 평균점수
구강 내 불편감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구강 내 불편감 요인은 5점 만점으로 평균점

수는 2.62±0.9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항목이 2.96±1.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기타 불편감’이 2.33±1.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Sex Male 84(47.2)

Female 94(52.8)
Age (yrs) 65-69 72(40.4)

70-79 70(39.3)
≥80 36(20.2)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31(17.4)
Middle 18(10.1)
High 86(48.3)
≥University 43(24.2)

Dental caries Yes 92(51.7)
No 86(48.3)

Periodontal disease Yes 123(69.1)
No 55(30.9)

Missing tooth Yes 128(71.9)
No 50(28.1)

Total 178(100.0)

Table 2. The mean indices of oral discomfort factors by 5 point likert scale
Oral discomfort factors Mean±SD
Xerostomia 2.81±1.11
Halitosis 2.62±1.15
Dentinal hypersensitivity 2.96±1.25
Pain for chewing food 2.84±1.16
Wound in the oral 2.48±1.19
Pain in the gum 2.75±1.30
Burning mouth syndrome 2.47±1.25
Defective restorations 2.25±1.42
Chewing difficulty caused by the tooth loss 2.71±1.30
Other 2.33±1.11
Total 2.6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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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 비교는 <Table 3>과 같다. 구강 내 불편감의 문항은 10문항으로 총점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연구대상자의 구강 내 불편감 총점은 평균 26.22±9.60으로 나타났다.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2), 연령은 70대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p=0.006). 구강 내 불편감은 초등학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
손치가 있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Table 3. Comparison with total of oral discomfort scor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p*

Sex Male 23.87±9.24 0.002
Female 28.33±9.46

Age (yrs) 65-69 25.63±8.70ab 0.006
70-79 28.70±9.75b

≥80 22.61±9.93a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32.67±8.00c ＜0.001
Middle 31.11±8.31bc

High 25.97±9.92ab

≥University 20.04±5.92a

Dental caries Yes 29.26±10.02 ＜0.001
No 22.97±7.98

Periodontal disease Yes 29.97±9.00 ＜0.001
No 17.84±3.88

Missing tooth Yes 28.32±9.58 ＜0.001
No 20.86±7.34

Total 26.22±9.60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b,c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cheffé test at α=0.05

4.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결손치, 구강 내 불편감과의 상관관계
구강 내 불편감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치아우식증(r=0.350), 치주질환(r=0.471), 결손치아

(r=0.340)은 구강 내 불편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치아
우식증은 치주질환(r=0.328), 결손치아(r=0.586)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치주질환과 결손치
아(r=0.594)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The mean indices of oral discomfort factors by 5 point likert scale
Variables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Missing tooth Oral discomfort
Dental caries 1.000
Periodontal disease 0.328*** 1.000
Missing tooth 0.586*** 0.594*** 1.000
Oral discomfort 0.350*** 0.471*** 0.340*** 1.000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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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건강특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투입된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치아우식증여부, 치주
질환여부, 결손치여부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t=3.899, p<0.001), 중학교 졸업
(t=3.315, p=0.001), 고등학교 졸업(t=5.809, p<0.001)이 구강 내 불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아우
식증이 있는 집단(t=-3.812, p<0.001)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강 내 불편감을 덜 느꼈다. 치주질환이 있는 집단
(t=10.151, p<0.001), 결손치아가 있는 집단(t=4.511, p<0.001)이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설명력은 63.4%이었다. 다중공선성분석결과 분산팽창지수는 
1.517-2.892로 10이하이고,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195으로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총괄 및 고안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다양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 노인의 구강건강은 전신 및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노
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강 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이에 이번 연구는 일부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구강질환 예방 및 개선의 방안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강 내 불편감 요인은 Likert 5점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1점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5점은 ‘매우 불편하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내 불편감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 문항 당 5점 만점으로 평균점수는 
2.62±0.9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항목이 2.96±1.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는‘저작 시 통증’ 2.84±1.16점, ‘구강건조증’ 2.81±1.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 등[16]의 연구에서는‘구강
건조증’이 2.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저작 시 통증’으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
다. 김 등[16]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78.4%로 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명확한 차이
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추후 만성질환과 구강질환, 구강 내 불편감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65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이 다소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The mean indices of oral discomfort factors by 5 point likert scale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7.418 6.339 2.748 <0.001
Sex (=female) 1.351 1.074 0.070 1.258 0.210 1.517
Level of ducation (=≤elementary) 7.615 1.953 0.302 3.899 <0.001 2.892
Level of ducation(=middle) 6.371 1.922 0.201 3.315 0.001 1.770
Level of ducation (=high) 7.453 1.283 0.389 5.809 <0.001 2.167
Age -0.105 0.086 -0.078 -1.218 0.225 1.979
Dental caries -4.957 1.300 -0.259 -3.812 <0.001 2.227
Periodontal disease 16.107 1.587 0.778 10.151 <0.001 2.835
Missing tooth 5.398 1.197 0.253 4.511 <0.001 1.525
F=35.012, p<0.05, R2=0.652, Adj. R2=0.634, DW=2.19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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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p=0.002), 연령은 7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06),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김 등[16], 최[17], 백 
등[18]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치아 건강 수준이 낮았고, 잔존치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나 학력과 구강건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변동이 어려운 한
계가 있지만, 노인의 대상으로 구강보건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구강 내 불편감을 개선시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력, 치주질환, 치아우식
증, 결손치아 여부가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주었다. 치주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구강 내 불편감은 증가하며,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근노출로 지각과민증을 호소
하는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치아우식증 여부는 치아우식증이 없는 집단에서 구강 내 불
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 내 불편감의 문항이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을 확인하
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소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불
편보다는 치주질환과 치아상실로 인한 불편감이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장[19]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노인이 치주질환을 높게 느낀다고 
나타났고, 조[20]의 연구에서 잔존치 개수가 적은 군에서 구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조 등[2]의 연구에서
는 노인의 고독감은 저작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의 섭취는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이다. 하지만, 치아상실로 인한 섭취제한이 발생한다면 건강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신건강과 정신건
강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해소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1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전국의 노
인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 설문조사시 직접 설문을 읽어주며 설명한 노인의 경우는 결측
이 적었지만, 스스로 읽고 설문을 기입한 경우는 결측이 많아 조사가 쉽지 않았다. 셋째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
관적 구강건강상태만을 파악한 점이다. 추후 구강검사, 만성질환유무확인, 타액분비율 검사 등 객관적인 평
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구강 내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노인 구강보건증진프로그
램 개발 시, 대상자의 학력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치아를 상실하기 
전인 청년기와 장년기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구강 내 불편감을 알아보고, 구강 내 불편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총 1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17.4%, 중학교 10.1%, 고등학교 48.3%, 대학교 이상 24.2%로 나타났으며. 치아우

식이 있다 51.7%, 치주질환이 있다 69.1%, 결손치아가 있다 71.9%로 나타났다.
2. 구강 내 불편감 요인의 평균점수는 2.62±0.9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항목이 2.96±1.2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강 내 불편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2), 연령은 70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6).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가 있는 군(p<0.001)에서 구강 내 불편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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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은 대학교 이상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t=3.899, p<0.001), 중
학교 졸업(t=3.315, p=0.001), 고등학교 졸업(t=5.809, p<0.001)이 구강 내 불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주질환이 있는 집단(t=10.151, p<0.001), 결손치아가 있는 집단(t=4.511, p<0.001)이 구강 내 불편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학력에 따른 구강보건프로그램 진행 및 치주질환으로 인한 구강 내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치료 위주가 아닌 예방진료의 건강보험 정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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